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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여행

건배! 
(Hip, Hip, Hurrah! C. 1888)

페데르 세베린 크로이에 (Peder Severin Kroyer 1851-1909)

(캔버스에 유채 134.5 cm x 165.5 cm 고텐부르그 미술관)

1880 년부터1890년에 걸쳐 덴마크 작은 어촌 스카

겐에는 예술가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스카겐의 풍경에 

영감을 얻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예술가들이 

모여 인상파와 자연파 화풍의 그림을 그렸다. 덴마크 

화가 페데르 세베린 크로이에는 그 중에서 가장 유명

한 화가 중의 한 명으로 스카겐 바닷가 풍경을 그린 그

림으로 잘 알려졌다.

그 예술가들이 모여 정원에서 파티를 하면서 건배를 

하는 장면이 이 그림의 소재이다. 화가들 중 한 명의 집

으로 보이며 원래는 독일 사진가 프리츠 스톨텐베르

크가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한다. 파티 다음날 

그 사진을 본 크로이에는 당장 화구를 챙겨서 파티를 

했던 집으로 그림을 그리러 갔다. 초대 받지도 않고 나

타난 크로이에에게 기분이 상한 집주인은 비협조적이

었고 크로이에는 결국 화실에서 사진을 보며 그림을 

완성했다고 한다. 

햇빛 가득한 정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사

람들 위로 나뭇잎들이 햇빛을 가리며 빛과 그림자의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 그림을 보면 르노와르

의‘선상 파티’그림이 떠 오르는데, 르노와르의 그림

과 마찬가지로 인상파 화풍으로 그렸고 그림의 구도

와 분위기가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르노와르의 들뜨고 가벼운 프랑스적인 분위

기에 비해 크로이에의‘건배’는 어딘지 모르게 차분하

고 절제된 느낌이 든다. 단정하고 검소하게 차려 입은 

사람들의 옷차림도 그렇고,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도 

그러하다. 파티를 하면서도 대단히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덴마크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아늑하고 즐거

운 시간을 가진다는 개념의‘휘게’로 유명한데, 여름

이 짧고 겨울이 긴 북구의 혹독한 날씨 때문에 생겨

난 관습으로 보인다. 추운 밤에 촛불을 환하게 밝히고 

따뜻한 불 앞에 모여 앉아 담소하는 덴마크 사람들의 

겨울‘휘게’를 상상하다가 한여름 오후에 정원에서 건

배를 하며 삶의 즐거움에 젖어 있는 이들을 보니 덴마

크의 또 다른 한 면을 본 것 같아 새로운 기분이 된다. 

《김동백》  

  ■ 신 간

제47회 동인문학상 수상작가 권여선이 3년 

만에 펴낸 네 번째 장편소설이다. 지금까지 저

자가 보여주었던 소설들과 확연히 구분되며 

완전히 새로운 소설을 읽는 재미를 전해주는 

작품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떠들썩했

던 여름,‘미모의 여고생 살인사건’이라 불렸

던 비극이 벌어진 후 이 사건을 둘러싼 인물

들의 삶을 그리며, 애도되지 못한 죽음이 어

떤 파장을 남기는지 집요하게 파고들어가 삶

의 의미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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